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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배포일자

2022년 5월 6일(금)
총 3매

담당
부서 교통정책과 담 당 자∙녹색교통팀장 함기호 ☎440-3876

∙담당자 박꽃하얀 ☎440-3878

사진(이미지) □ 없음  ▣ 있음 참고자료  □ 없음  ▣ 있음 

보 도 일 시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전동킥보드 안전교육 받고, 헬멧도 받고 

- 5월~10월, 시 홈페이지 신청 또는 기관·단체 출장 교육도 병행 -

인천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, 교

육 수료자들에게는 헬멧을 증정한다.

인천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문화 조성에 

나선다.

인천광역시는 5월부터 10월까지 개인형 이동장치(PM) 이용자들의 안

전문화 의식 개선하고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인천시민 대상으

로 ‘전동킥보드 안전교육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.

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가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관련 

주행 안전수칙 등 이론과 안전주행 시범 및 체험교육 등 실습으로 1

시간 진행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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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은 미추홀구 중앙어린이교통공원에서 실시되며, 시 홈페이지 

‘온라인 통합예약’의 ‘전동킥보드 안전교육’을 선택 후 접수할 

수 있다.

또 대학교 및 기관, 단체 등에 ‘찾아가는 전동킥보드 안전교육’도 

동시에 진행한다. 신청기관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으로 인천시청 교통

정책과(032-440-3878)로 신청하면 된다.

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안전

사고 중 운행사고가 64%이며, 사고 시 머리와 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

36%를 차지하고 있다.

이에, 안전모 착용, 음주운전, 과속하지 않기, 2인 이상 탑승 금지 등 

전동킥보드 안전 운행 수칙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하고, 안전교육 

이수 시, 헬멧을 제공해 이용자들이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를 준수하

고 책임감 있는 문화를 만들기로 약속할 예정이다.

김을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“앞으로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문화를 

만들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”며 “안전한 이

용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”고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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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사진> 관련 포스터


